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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억 세급 완납'  차은우 차기작 '원더풀스', 내달 공개 

등록 2026.04.17 10:23:01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박은빈·차은우 주연을 맡은 '원더풀스'가 다음 달 시청자들과 만난다.

넷플릭스는 17일 새 시리즈 '원더풀스'를 다음 달 1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원더풀스'는 1999년 세기말 우연히 초능력을 가지게 된 동네 모지리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코믹 액션 어드벤처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로 신드롬을 일으킨 박은빈과 유인식 PD의 재회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또한 최근 세금 회피 논란에 휩싸였던 차은우의 차기작으로 관심을 모았다. 차은우는 지난 8일 "국세청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

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활동 전반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며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당초 알려진 200억이 아닌 130억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복 과세된 부분에서 환급이 이뤄지면서 납부액이

조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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